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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남자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성 상 희 홍 창 희†        김 귀 애

       김원묵기념 봉생병원 임상심리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조절능력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

는데 있다.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고, 충동성, 공격성 및 비행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Gottfredson과 Hirschi의 자기통제이론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것이다. 부산 소

재의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대안교육으로 의뢰된 30명의 남학생들 중 15명이 치료집단에 할당되어 5일 동

안 자기조절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15명이 비교집단에서 기존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또한, 

같은 도시의 P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대안교육에 의뢰될 예정인 15명의 학생이 무처치 통제 집

단에 할당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비행청소년들의 심리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 전-후

에 자기통제력, 충동성, 공격성, 공격 신념 및 비행행동을 측정하였으며, 치료집단의 학생들은 6주 후의 추

수연구에도 참여하였다. 통계기법으로는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프로그램의 참여

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은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충동성과 공격성은 유의하게 저하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6주 후까지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의 의의 및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자기조절, 비행청소년, 자기통제력, 충동성, 공격성

†교신저자: 홍창희,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Tel: 051-510-2144, E-mail: hchh2144@naver.com

韓國心理學會誌: 社會및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4, Vol. 28, No. 2, 157-175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 158 -

범죄백서(2014)에 따르면, 2004년에 전체범죄

인원 대비 소년범죄 인원이 3.2%를 기록한 이후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2012년에는 5.1%를

차지할 만큼 최근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행 및

범죄는 그 심각성이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DSM-5에서 한 해 동안 품행장애로 진

단되는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은 2-10%인 것으

로 보고되었고(APA, 2013), 범죄백서(2014)에서는

2012년 1년 동안 국내 청소년 중 8.5%가 비행을

일으켰다고 보고할 정도로 청소년 비행이 급속

도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가장 큰 문

제 중 하나는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으

로도 저연령화, 폭력화, 흉포화, 조직화되는 경

향이 두드러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가정이나 학교의 책임이 아

닌 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로 여

겨진다.

일반적으로 품행장애와 청소년 비행은 통용

되어 사용되는 개념으로(김경희, 이희정, 2002),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품행장애는 다른 사람의

기본 권리침해 또는 연령에 적합한 사회규범이

나 규칙 위반과 같은 행동양상이 반복적이고 지

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된다. 사회학적

시각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또래관계로부터의 압

박, 부모와 가정에서의 부정적 영향, 사회문화적

불이익에 대한 반응 등으로 개념화한다(이종일, 

김경빈, 진혜경, 1998).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문

제들은 사회학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많

은데, 이는 비행문제에 빠져들었던 청소년들이

성인기 이후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친구들과 유사한 외모나 행동을 보이려는 개인

들의 욕구로 인해 고가 브랜드의 옷을 입는 등

그들만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또한, 그들 사이에

서 외모나 힘, 권력, 경제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또다시 암묵적 위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청

소년들만의 특이한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

가는 사회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

기 때문에 이들이 성인기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

해서는 청소년시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 때부터 일탈 행동을

하는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치료적 개입을

실시하는 것은 이들이 선입견으로 인해 사회로

부터 도태되거나 부적응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

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변화 의지를 유도해 낼 수 있다는 점에

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은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에서부터 흡연, 음주와

같은 경미한 비행행동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

한 행동을 의미한다(Weiner, 1982). 2009년에 개

정된 우리나라 소년법 4조 1항에서는 “소년비행

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

행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

행위 및 우범이라고 하는 세 종류의 행위 또는

행상을 총칭하는 개념”이라 정의한다. 범죄행위

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벌법규를

위반하여 범죄를 일으킨 것이고, 촉법행위는 형

벌법규를 위반하였으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으

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청소년의 행위이다. 

또한, 우범행위는 흡연, 가출 등과 같이 행위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식되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행위이다(이수정, 이인희, 2005).

청소년 비행의 원래 개념은 범죄, 촉법, 우범

행위를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범행위를

일으킨 청소년들이 범죄행위를 일으킨 청소년들

에 비해 사회 및 학교로부터 도태되지 않았고, 

죄질이 더 경미하며, 개선의 가능성이 더 많다

고 판단하여 우범행위를 일으키는 고등학교 재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특히, 범죄행위을 일으킨 것으로 여

겨지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

고(허명금, 2012), 정서 중심의 대처유형을 사용

하며(김형선, 2002), 불안정한 애착형성과 불안

및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동, 

2002). 또한, 촉범행위자에 포함되는 초기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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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후기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자기통제

능력이 낮고(박현수, 정혜원, 2010), 불안정한 애

착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Sampson, & Laub, 

1993). 즉, 범죄나 촉법 행위를 일으킨 비행청소

년들에 비해 우범행위를 일으킨 비행청소년들이

비행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이 더 많이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준임상집단에 해

당하는 우범행위를 일으킨 청소년들이 전체 비

행청소년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에도 이들을 위한 개입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비행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

적으로 제한된 인지 능력, 미흡한 조망 채택 능

력, 쾌락원리의 지배, 낮은 자아존중감, 건강한

대인 관계 능력 결여, 내적 긴장감 등이 있다(원

호택, 1991; 이창호, 양미진, 이희우, 이은경, 

2005). 특히, 타인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충실하기 때문에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

움을 겪으며(이종화, 2011), 충동조절능력이 저하

되어 절도나 폭력 등의 행동을 하는 등 사회적

규칙을 위반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비행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주변의 민감한 자극이나 갈등

에 대해서 스스로의 감정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비행행동을 일으킨다고 한다(한동주, 2006). 즉, 

비행청소년들은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대처하지 못하고, 매우 충동적으

로 반응하며, 상황을 적대적으로 해석한 결과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하려는 성향(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6)을 보

이기 때문에 자기 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청소년 비행 예방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기조절이란 자기가 세운 계획이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기능적으로 조직

화하는 것이다(Diaz, Neal, & Williams, 1990). 비

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령이나 지

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조직화 하는 자기조절능력이 필

요하다. 자기조절의 개념은 행동조절, 정서조절, 

인지조절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정서, 행동, 주의 등 외적 행동을 통제하

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 있는 행동들을 억

제하고, 만족지연, 순응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행동조절이다(양옥승, 2006). 둘째, 유혹저항, 좌

절에 대한 인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만족지

연 등 정서조절의 측면이 있으며(Sethi, Mischel, 

Aber, Shoda, & Rodriguez, 2000), 셋째, 스스로 자

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고, 자

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상위인

지조절(이정란, 2003)을 포함한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이론에서

정의하는 자기통제력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

관없이 범죄행위를 회피하려는 정도의 차이이

자, 순간적인 만족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

력이다. Gottfredson과 Hirschi는 대부분의 비행이

나 범죄가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즉흥적이면서

도 충동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6가지의 공통적

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욕구를 즉각적

으로 충족시키려 하고, 둘째, 단순한 일을 선호

하며, 셋째, 위험한 행동을 좋아한다. 넷째, 말보

다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려 하며, 다섯째,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신경하

고, 여섯째, 성미가 급하다. 반면,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쾌락추구를 지연하고, 장기적인

손실을 생각하며, 분별력과 조심성이 있고, 말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예민하다(Gottfredson, & Hirschi, 1990). 본 프로그

램에서는 상기의 특징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주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중심적이

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신경’한 특징을 변

화시키기 위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향상

시키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

하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Goffredson과 Hirschi(1990)는 낮은 자기

통제력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원인으

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

이나 범죄의 가능성을 높여 범죄의 많은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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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경험적으로도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사람은

비행행위나 범죄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Grasmick, Tittle, Burski, & Arneklev, 1993). 2010년

소년범의 범죄 원인 별 구성비(범죄백서, 2011)

에서도 우연이 28.6%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

고, 욕심(20.1%), 호기심(12.1%), 부주의(6.4%), 유

혹(1.9%) 등이 다음 순서로 나타나 소년 범죄 원

인의 절반 가까이(우연, 호기심, 부주의, 유혹)가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의 형사정책위원회(1996)

에서 실시한 폭행, 살인, 강간 등에 대한 연구에

서도 그 원인이 우발적, 감정적, 충동적인 경우

가 많았다.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충동성향이

높으며, 높은 충동성으로 인해 비행행동을 일으

킬 위험도 많다. 충동성은 행동적 측면과 인지

적 측면을 포함하는 성격특질로 위험을 감수하

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 

혹은 시작한 행동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데 어

려움을 겪는 성격특질이다(Eysenck, Eysenck, & 

Barrett, 1985).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4

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Ⅳ, 1994)에서 충동통제 장애나

반사회적 성격장애 또는 경계선 성격장애 등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정선, 2010)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인 행동의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로서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잘 예

측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이다. 정신적으로 불

안정한 양상을 보여 의료소년원에 입원 중인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동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단독범행 및 이전과

동일한 범죄의 발생이 빈번(이현정, 신윤오, 안

동현, 홍성도, 이원태, 2005)하다는 점을 볼 때, 

충동성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반사회적 행위의

위험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증가(주영신, 양승

남, 2005)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

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의 증가

를 통한 충동성의 감소로 반사회적 행위의 위험

을 감소시키고, 비행행동에 쉽게 노출되지도 않

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격성 역시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사람에게

서 잘 나타나며, 비행행동을 일으키는 내적 특

성 중 하나이다. 공격성은 관찰 가능한 행동 뿐

아니라 지각된 의도, 행동결과, 행위자의 역할과

지위, 사회적 가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공격적이라 판단되는 상해적 행동이

다(Bandura, 1973). 앞선 정의는 공격성을 관찰

가능한 행동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적 피해와 내면의 의도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장혜정, 2008). 공격성은 학자에 따라 다르

게 분류되고 있지만, Monks, Ruiz 그리고 Val 

(2002)은 표출 형태에 따라 신체적 공격성, 언어

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 신체

적 공격성은 물건을 던지거나 때림으로써 신체

에 해를 입히는 것이고, 언어적 공격성은 욕설

이나 악의적인 말을 하는 것이며, 관계적 공격

성은 따돌리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비

행청소년들은 이 세 가지 공격성을 포함하고 있

다.

공격성은 증상 그 자체로 임상 연구의 대상

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아동이나 청소년

기의 품행장애 또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징표

로써 드물지 않게 연구되었다(Geller, & Greydanus, 

1981). 공격성의 양상과 정도의 주요 변화는 주

로 청소년기에 일어나며(Loeber, & Hay, 1997), 청

소년기의 과도한 공격성은 현재의 비행이나 폭

행문제 뿐 아니라 성인기 범죄와도 관련이 높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다. 많은 연구에서 공격

성은 약물사용이나 범죄와 같은 비행행동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초기에 자신의 공격성을 적절하게 발산하지 못

할 경우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Loeber, & Stouthamer-Loeber, 1987). 

그러나 청소년의 성격 양상에 공격성이 내재되

어 있다하더라도 자기통제력이 높다면 공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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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진미희, 2009)도

있기 때문에 자기조절을 통한 공격성의 완화가

청소년들에게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자기조절능력의 결핍

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과 반사회적 행위

가 가져 올 미래의 결과를 생각할 능력을 방해

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Moffitt, 

1993). 반면, 자기조절능력의 향상은 충동성 및

공격성을 보다 잘 통제하고 재비행 위험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offredson과 Hirsch(1990)의 자기통제력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비행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 비

행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 시기에 나타날 수 있

는 가장 심각한 외현화 장애로, 약물 사용, 학업

적 어려움, 비행행동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

부분의 경우 심리치료에 저항하는 지속적인 장

애(Lahey, Loeber, Hart, Frick, Applegate, Zhang, 

Green, & Russo, 1995)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품행장애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적 개입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지행동 치료, 자존감

향상, 분노 조절, 자기조절 프로그램들이 활용되

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국내에서의 인지행동 치료(이

정선, 2010; 주영신, 양승남, 2005)는 CBT기법을

통하여 비행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

고, 생각을 변화하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박상규, 2007)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비행청소년의 자존감 향상을 통해 대

인관계를 증진시켰으며, 분노 조절 프로그램(박

윤아, 박지연, 2008)은 내면에 억제된 부적 감정

을 해소하여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리고 정서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황진규, 2010)

은 새로운 자기의 발견을 통해 공격성을 감소시

켰다고 보고하였다. 외국에서 실시된 인지행동

치료(Lochman, 1992)는 CBT 기법을 토대로 공격

적인 소년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고되었고, 분노조절프로그램

(Kellner, Bry, & Colletti, 2003) 역시 행동장애 위

험 아동들의 문제 행동 감소 및 문제해결 기술

향상 등의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인지행동 치료(이정선, 2010; 주영신, 

양승남, 2005; Lochman, 1992)는 교육위주로 프로

그램이 진행되어 참여자의 자연스러운 자기표현

및 감정의 표현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현재의

행동과 관련 있는 과거의 원인을 무시하였으며, 

통찰을 제공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박정순, 김춘

경, 2000). 또한, 자존감 향상(박상규, 2007), 분

노 조절(박윤아, 박지연, 2008; Kellner, Bry, & 

Colletti, 2003), 정서조절(황진규, 2010)과 같은 프

로그램은 사회적 관계 형성을 포함한 사회적 관

심 증진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아울러, 많은 연구들(박윤아, 박지연, 2008; 이

정선, 2010; 주영신, 양승남, 2005; 황진규, 2010; 

Kellner, Bry, & Colletti, 2003; Lochman, 1992)은 비

행청소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적

능력을 파악하고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지 못했고,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연계과정이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치료집단과 무처치통제집단의 자

료만을 비교분석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

가 주의위약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 어

렵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이

매우 다양한 정서 및 행동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기조절능력 향상과 함께 자신

과 타인에 대한 이해, 가족과 또래집단에 대한

생각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 설정 등

을 통합한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접근법을 시도

하였다. 청소년들의 왜곡된 사고와 행동을 수정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선행연구들과 유

사한 점이다. 다만,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 비행

청소년들이 스스로에게 자기조절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습을 통하여 자신의 유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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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각 집단의 전체 인원 대비 비율)

전체
자기조절

훈련집단

비교

집단

무처치

통제집단

학년

고등학교 1 19명(42.2%) 4명(8.9%) 8명(17.8%) 7명(15.6%)

고등학교 2 17명(37.8%) 5명(11.1%) 4명(8.9%) 8명(17.8%)

고등학교 3 9명(20.0%) 6명(13.3%) 3명(6.7%) 0명(0.0%)

전체 45명(100%) 15명(100%) 15명(100%) 15명(100%)

대안교육

의뢰사유

(중복가능)

흡연 21명(29.6%) 5명(7.0%) 8명(11.3%) 8명(11.3%)

폭행 23명(32.4%) 8명(11.3%) 7명(9.6%) 8명(11.3%)

절도 7명(9.9%) 2명(2.8%) 3명(4.2%) 2명(2.8%)

무단결석 11명(15.5%) 7명(9.9%) 3명(4.2%) 1명(1.5%)

기타 9명(12.7%) 2명(2.8%) 3명(4.2%) 4명(5.6%)

표 1. 연구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집단 활동을 통한 자발적

이고 능동적인 정서 표현 및 통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집단 프로그램의 장점

인 집단작업, 상호 협력적 학습,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제공, 역할극 및 행동시연과 같

은 상호관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비행청소년들에

게 부족한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키는 것과 학습

한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더

불어, 연구 방법론적으로도 비교집단을 설정하

여 주의위약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여부

를 확인하였다.

방 법

연구참가자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재학 중인 고등

학교 내에서 비행문제를 일으켜 대안교육에 의

뢰된 30명의 남자 고등학생들과 대안교육 의뢰

예정인 15명의 남학생들이다. 이들의 평균 나이

는 17.69세이다(SD=.79).

참가자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절차

1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갖추었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경험이 있는 심리학과 대학원생

이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게임실시로 구성되어 있는 회기(7, 8회기)에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하, 청예단)의 선생님 1명이 보조진행자로

참여하였다. 보조 진행자가 참여할 때에는 주진

행자가 보조진행자에게 프로그램의 목표 및 활

동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진행자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4개월 전부터

청예단의 유사 집단에서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연습을 하였고, 청예단의 선생님들로부터 피드

백을 받았다.

프로그램의 한 회기는 150분(쉬는 시간 10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오전과 오

후에 각각 1회기씩 매일 2회기가 실시되었으며, 

5일에 걸쳐 총 10회가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 첫 회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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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회기에 자기통제력, 충동성, 공격성, 공

격신념 및 비행행동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추수

연구 시에도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자기조절훈련 집단의 학생들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청예단에 대안교육으로 의뢰된 남자 고

등학생 15명이다. 대안교육은 교내에서 비행행

동을 일으켜 교육청에 의뢰된 일반학교 학생들

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비행 및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연구는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차씩 총 2차에 걸쳐 실시되었

다. 1차에 6명, 2차에 9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으

며, 모든 학생들은 10회기의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한 회기도 빠짐없이 참여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4명, 2학년 5명, 3학년 6명이었

고, 의뢰사유는 폭행이 32.4%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했다.

비교집단의 학생들은 청예단 부산지부에 대

안교육으로 의뢰된 남자 고등학생 15명으로 청

예단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프로그램에 참

가하였다. 기존 프로그램에는 인성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영화감상, 미술치료, 웃음치료, 

장터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한다. 이들

에게도 치료집단과 동일한 회기 수와 시간을

적용하였다. 무처치통제집단의 학생들은 부산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P고등학교의 학생 15명으

로 모두 대안교육에 의뢰 될 예정이며, 이 학생

들은 아무런 처치도 받지 않았다. 자기조절훈련

집단의 학생들에게 실시한 다섯 가지 척도를

사용하여 비교집단과 무처치통제집단의 학생들

을 평가하였으며, 사전 검사 실시 5일 후에 사

후 검사를 실시하여 연구 기간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추수연구는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

가자 15명 중 1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종료 6

주 후에 자기통제력, 충동성, 공격성, 공격신념

및 비행행동의 재평가를 통해 진행되었다. 5명

은 전화번호 변경,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설문응

답 거부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연구에 참여

하지 못했다.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실시된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

그램은 Gottfredson과 Hirsch(1990)의 자기통제이론

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집단 상담과 기타 치료영

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분석 및 재

구성하여 개발한 것이다. 1-2회기는 프로그램에

조금 더 몰입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라포형성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3-5회기까지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

의 내적 감정과 사고를 이해하고, 관계 형성을

증진시키도록 구성하였다. 6회기의 내적 감정

표현하기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에 목표

를 두었고, 7-8회기는 게임을 통해 협동성을 증

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행동 조

절력을 발견하여 스스로의 유능성을 확인하고

실제적인 행동 통제를 통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9회기는 현재가 아

닌 미래의 자신을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목

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해 전략 설정 및 수정을

통한 상위인지조절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마지막 10회기는 프로그램 종결 단계로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개발된 기능을 유

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활동한 내용들과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들을 발표하도록 한 것은 행동보다 말로 자

신을 표현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마니또 게임

등은 타인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타인중

심적 사고를 하도록 하기 위한 요소이다. 도미

노 쌓기나 퍼즐 맞추기 등의 행동조절 프로그램

은 욕구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의

처리를 성급하지 않게 하도록 한 것과 관련이

있고, 미래의 내 모습 생각하기는 분별력과 조

심성을 키우기 및 장기적인 손실을 생각하기 위

한 것이다. 개괄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표 2에

제시하였고,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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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단계별 목표 목표 내용

1

회기

관계

형성

프로그램 이해

및 규칙 나누기

․오리엔테이션

․사전검사 설문지 작성, K-HTP 그리기

․서약서 작성

․자기 소개하기

2

회기

라포 및

신뢰감 형성

․짝지와 인사하고, 칭찬하기

․짝의 얼굴 그리기

․문장 이어가기(우리들만의 이야기)

․과제 : 마니또게임

3

회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스스로에

대한 이해

․나의 표정 찾기

․감정온도계

․나의 일상용어 발견하기

․가치관 경매하기

4

회기

가족에

대한 이해

․우리 가족의 장단점

․우리 가족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가족들에 대한 불만과 만족

5

회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안마하기

․롤 플레이

․‘나-메시지’로 대화하기

6

회기

자기 조절

및 통제

내적 감정

표현하기

(정서조절)

․현재 감정 표현하기

․내가 자주 쓰는 정서 단어 확인하기

․감정단어 알아맞히기

․감정조절 신호등(감정조절 연습)

7

회기

자기 조절을 통한

협동 경험(행동조절)

․마니또 게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종이컵 쌓기, 퍼즐 맞추기

8

회기

행동 통제하기

(행동조절)

․청기 백기 게임

․도미노 쌓기

9

회기

미래의

내 모습

(상위인지조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직업 알아보기

․미래의 명함 만들기

․나의 인생 그래프

10

회기
종결

프로그램

마무리하기

․부정적인 자기 모습 쓰레기통에 던지기

․스스로에게 상장 전달하기

․롤링페이퍼 작성하기

․사후 검사 설문지 작성

표 2.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내용

(1) 자신, 가족, 친구 및 주변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비행청소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서조절

과 행동조절 능력의 향상을 통해 즉흥적이고 충

동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결과에 대해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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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행동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3)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체

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상위인지조절을 통하여

현재 삶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4) 상호관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심

을 증진시키고,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

할 수 있다.

측정도구

한국판 자기통제력 척도.

자기통제력 척도는 Grasmick 등(1993)이 개발

한 척도를 하창순과 김병석(2005)이 번안한 것이

다. 이 척도는 충동성(예: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행동을 할 때가 있다), 단순과제 선

호(예: 복잡한 일을 포기하거나 물러서려는 경향

이 있다), 모험 추구(예: 때때로 재미 삼아 위험

을 무릅쓸 것이다), 신체활동 선호(예: 가능하다

면 주로 정신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활동을 선

택한다), 자기중심(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

더라도 나 자신을 돌보는 편이다), 화 기질(예: 

나는 쉽게 화를 낸다)의 6가지 주요소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각의 요소에 대하여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Grasmick 등(1993)은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하창순 등(2005)은 “매

우 동의한다(1)”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

까지의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전체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의

미한다. 하창순 등(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내적 합치도)는 전체 척도의 경우 .81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77이었다.

한국판 충동성 척도.

충동성 검사는 Barratt의 Barratt Impulsiveness 

Scale II(1983)를 이현수(1992)가 번안한 것이다. 

충동성 검사는 운동충동성척도 8문항(예: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 인지충동성척

도 6문항(예: 어떤 일에든지 쉽게 몰두 할 수 있

다), 무계획충동성척도 9문항(예: 충분한 사전계

획 없이 행동한다)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

렇지 않다(1)”에서부터 “항상 그렇다(4)”까지의 4

점 척도다. 총점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

을 의미하며, 이현수(1992)의 연구에서 전체 척

도의 Cronbach α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나타

난 Cronbach α는 .76이었다.

한국판 공격성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격성 척도는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를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한

것이다. 이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 9문항(예: 누

가 나를 때리면 나도 되받아 친다), 언어적 공격

성 5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잦

다), 분노감 5문항(예: 일이 뜻대로 안 됐을 때

나는 화를 참기 어렵다), 적대감 8문항(예: 다른

사람들은 항상 운이 좋아 보인다) 등 4개의 하

위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응답자들은 “전혀 그

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한다. 공격성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

록 높은 공격성을 의미한다. Buss와 Perry(1992)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 α는 .89였고,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 α는 .67

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가 .80이

었다.

한국판 공격신념 척도.

한국판 공격신념 검사는 Slaby와 Guerra(1998)

가 개발한 공격신념 척도(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Scale)를 정유진과 유미숙(2012)이 번안

한 것이다. 자존감 및 이미지 향상 5문항(예: 만

약 내가 싸움을 한다면 모두가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공격행동의 정당성 4문항(예: 누가 나를

비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신념검

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

(5)”까지의 5점 척도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공격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유진과 유미숙(2012)

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 α는 .7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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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65으로 나타

났다.

비행척도 척도.

비행척도 검사는 기광도(2001)가 청소년의 비

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Cohen의 직업자율성이론, 

Patterson의 강압이론, Gottfredson과 Hirschi의 자

기통제이론을 통합하여 만든 검사이다. 총 24문

항인 비행척도는 지위비행(예: 취하도록 술 마시

기), 질서위반(예: 무단횡단이나 교통질서 위반행

위), 파괴행동(예: 고의로 학교물건을 파손한 행

위), 폭력행위(예: 다른 사람과의 다툼), 재산비행

(예: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현금을 훔치기) 등

다섯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기광도

(2001)는 이 척도를 4점 척도로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혀 없다(1)”부터 “항상(5)”까지의

5점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Cronbach α는 .82로 나

타났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에는 SPSS 18.0K for Windows를 사

용하였다. 사전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여 모든 종속 측정치의 사전 점수를 비

교하였고, 자기통제력, 충동성, 공격신념 및 비

행행동 척도의 측정치를 프로그램 전-후로 구

분하여 반복측정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공

격성 척도는 집단 간 사전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아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원상

호작용의 원천을 알아보기 위해 대응 t검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Dunnett을 실시하였

다.

추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전과 프로그램 종

결 6주 후, 프로그램 후와 프로그램 종결 6주

후의 점수치를 각각 t검증을 통해 비교하여 그

효과가 유지되는지 살펴보았다.

결 과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

이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충동성, 공격성, 

공격신념 및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았다.

표 3은 프로그램 전-후의 자기통제력, 충동성, 

공격성, 공격신념 및 비행행동 척도의 점수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기통제력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을 이용하여 자기통제

력의 측정치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전-후) × 

(집단)의 이원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 42)=2.89, p<.05]. 이원상호작용의 원천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대응표본 t검증에서, 자기

조절훈련집단의 자기통제력은 프로그램 전 보다

프로그램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t(14)= 

2.83, p<.01], 비교집단[t(14)=.83, p>.05]과 무처

치통제집단[t(14)=.57, p>.05]은 프로그램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충동성

충동성 측정치를 반복측정 다변량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전-후) × (집단)의 이원상

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 42)=3.17, 

p<.05]. 이원상호작용의 원천을 알아보기 위한

대응표본 t검증에서 자기조절훈련집단의 충동성

은 프로그램 전에 비하여 프로그램 후에 유의하

게 감소하였으나[t(14)=3.49, p<.01], 비교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고[t(14)=.36, p>.05], 무처치통제집단에서도 프로

그램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4)=.86, 

p>.05].

공격성

공격성의 프로그램 전 측정치가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프

로그램 후 측정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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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전

M(SD)

프로그램후

M(SD)

집단내변화

(paired t)
F

Dunnett

사후검증

자기통제력

자기조절훈련집단

(n=15)

63.40

(8.00)

72.33

(11.49)
2.83**

2.89* 집단2,3<1
비교집단

(n=15)

65.80

(9.16)

67.80 

(9.75)
.83

무처치 통제집단

(n=15)

62.01

(9.40)

62.73

(7.85)
.57

충동성

자기조절훈련집단

(n=15)

60.80

(5.66)

55.80

(5.09)
3.49**

3.37* 집단2,3<1
비교집단

(n=15)

59.40

(6.57)

58.80

(5.72)
.35

무처치 통제집단

(n=15)

62.80

(7.33)

62.00

(6.48)
.86

공격성

자기조절훈련집단

(n=15)

79.40

(18.02)

69.87

(15.50)
3.64**

3.31* 집단2,3<1
비교집단

(n=15)

72.87

(15.56)

72.80

(16.53)
.03

무처치 통제집단

(n=15)

78.60

(12.43)

78.73

(13.82)
-.04

공격신념

자기조절훈련집단

(n=15)

23.47

(5.28)

21.53

(5.00)
1.26

.91
비교집단

(n=15)

23.20

(3.30)

22.00

(4.09)
1.56

무처치 통제집단

(n=15)

22.20

(4.23)

22.27

(4.20)
-.11

비행행동

자기조절훈련집단

(n=15)

54.40

(10.43)

50.07

(9.76)
2.40*

1.46 집단3<1
비교집단

(n=15)

48.53

(9.56)

46.07

(10.76)
.83

무처치 통제집단

(n=15)

46.33

(7.57)

47.33

(9.42)
-.58

*p<.05, **p<.01 (일방검증)

1) ‘<’표시는 이웃하는 집단 간의 차이가 .05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집단1: 자기조절훈련집단, 집단2: 비교집단, 집단3: 무처치 통제집단

표 3. 프로그램 전-후의 자기통제력, 충동성, 공격성, 공격신념 및 비행행동의 변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 간 공격성

의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 41)=3.31, p<.05].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대응표본 t검증의 결과, 자기조절훈

련집단의 공격성은 프로그램 전에 비하여 프로

그램 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t(1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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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프로그램 전

M(SD)

프로그램 후

M(SD)

6주 후

M(SD)

사전-추수

t

사후-추수

t

자기통제력
61.50

(8.56)

70.50

(10.31)

69.40

(12.12)
2.92** -.31

충동성
62.00

(4.90)

56.20

(6.09)

57.50

(3.41)
2.70* -.54

공격성
80.20

(14.30)

71.20

(13.75)

71.90

(12.78)
1.98* -.22

공격신념
22.20

(7.10)

19.50

(6.80)

20.20

(5.61)
1.14 -.48

비행행동
53.30

(9.97)

49.90

(10.69)

50.20

(9.31)
1.25 -.14

*p<.05, **p<.01 (일방검증)

표 4. 프로그램 전-후-6주 후 측정치의 차이 검증

p<.01], 비교집단은 프로그램 전과 후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t(14)=.03, p>.05], 무처치통제집단

역시 프로그램 전과 후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14)=-.04, p>.05].

공격신념

공격신념 측정치의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 결

과, (프로그램전-후) × (집단)의 이원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조절훈련집단

의 경우, 프로그램 전에 비해 프로그램 후에 점

수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고, 비교집단과 무처치통제집단도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비행행동

비행행동 측정치를 반복측정 다변량 방법으

로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전-후) × (집단)의 이

원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 

42)=1.46, p>.05]. 그러나, 자기조절훈련집단의

비행이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대응표본 t검증 결과, 프로그램 전과 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4)=2.40, p<.05]. 반

면, 비교집단의 점수는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고[t(14)=.83, p>.05], 

무처치통제집단 역시 프로그램 전과 후에 유의

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14)=-.58, p>.05].

추수연구

추수연구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종료 6주

후, 자기조절훈련집단의 학생 15명중 10명을 대

상으로 자기통제력, 충동성, 공격성, 공격신념

및 비행행동을 재평가하였다. 추수검사 측정치

를 프로그램 전의 측정치 및 프로그램 후의 측

정치와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기통제력[t(9)=2.92, p<.01]과 충동성[t(9)= 

2.70, p<.05], 공격성[t(9)=1.98, p<.05] 모두 프로

그램 전에 비해 종료 6주 후의 점수가 유의하게

변화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후와 프로그램 종료

6주 후의 자기통제력[t(9)=-.31, p>.05], 충동성

[t(9)=-.54, p>.05] 및 공격성[t(9)=-.22, p>.05]의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

격신념과 비행행동의 경우, 프로그램 전 점수에

비하여 프로그램 종료 6주 후의 점수가 다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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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프로그램 후에 비해 프로그램 종료 6주 후

의 점수는 증가하였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들에게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충

동성, 공격성, 공격신념 및 비행행동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행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은 비교집단 및 무처

치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

였다. 자기조절훈련집단의 자기통제력 수준은

처지 전보다 후에 더 증가하였고, 비교집단 및

무처치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에 비해

서도 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6주 후의

추수검사에서도 유지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자기조절훈련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

기통제력 향상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가 일시적

이 아닌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자기조절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증가와 공격성의 유의미한 감소를 입증한 황진

규(201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프

로그램에서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된 것은 정서조

절, 행동조절, 인지조절 등 각각의 조절능력에

부분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조절의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집중적으로 개입한 것이 긍

정적인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며, 참여자

스스로가 이미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인식하고 유능성을 증가시키는 연습을 한 것

이 비행청소년들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많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고려된다. 아울러 자기조절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행청소년들의

높은 만족도와 참여도 역시 자기통제력을 증가

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Moffit(1993)은 자기통제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쉽게 범죄

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충동적이거나 공격적

인 행동을 할 위험성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Goffredson과 Hirschi(1990) 역시 낮은 자기통제력

이 비행이나 범죄의 가능성을 높여 범죄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조절능력의 향상은 청소년

이 비행행동을 일으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사

회적응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진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가한 집단의 충동성과 공

격성은 비교집단 및 무처치통제집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문제행

동을 보이는 위험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

격적 행동을 포함한 문제행동의 감소를 보인

Deffenbacher, Oetting, Lynch, 그리고 Morris(1996)의

연구와 일치하며, 자기통제를 통하여 충동성 및

공격성의 감소를 보인 최오영, 손정락(2011)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충동성이 높은 대

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은 상황에 대해 의식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상황을 더 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이영순, 이현림, 천성문, 

2000). 본 연구의 자기조절능력 향상프로그램에

는 행동하기 이전에 생각하게 하는 활동들이 포

함되어 있다. 아울러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

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활동

들도 포함되어 있다. 즉, 타인의 입장에서 문제

를 이해하고, 이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활동들이

비행청소년들의 충동성과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여러 요소들을 통합하여 작용한 결과가 충동성

과 공격성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짐

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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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추수연구 결과, 자기통제력의 향상과

충동성 및 공격성의 감소효과가 6주 후까지 유

지되었다.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통제력의 증가

와 충동성 및 공격성의 감소 효과가 얼마나 더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나,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현재 경험하

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살아나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연구

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한 경우는 있었

으나, 추수연구가 실시된 경우는 드물기에 그

의의는 더 크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 받는 비행

이론 중 하나인 Goffredson과 Hirsh의 자기통제력

이론을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행동 원인을 찾고, 

분석하려는 시도는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있어

왔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여 비행청소년들을 위

한 직접적인 치료적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Goffredson과 Hirsh의 자기통제력

이론을 직접적으로 활용한 국내의 유일한 연구

이자, 자기통제력과 함께 정서조절, 행동조절, 

상위인지 조절 등 자기조절의 여러 측면을 통합

적으로 집중훈련 시켰다는 점이 본 프로그램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 및 이후 연구방향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참여 전-후에 비행청소년의

공격신념과 비행행동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지

않았다. 공격신념은 공격행동의 사용을 지지하

는 일반화된 신념(정유진, 유미숙, 2012)으로, 초

기 발달부터 학습되어 왔던 행동 프로그램에 의

해 사회적 행동이 통제받는 것(Huesmann, 1988)

이기 때문에 삶의 전 생애에 걸쳐 형성된 것이

다. 이를 5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변화시키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념을 평가할

때에는 실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정답을 표기하

려는 도덕적 신념에 예민해져 사회에서 바라는

답을 작성하려는 경향(Huesmann, & Guerra, 1997)

이 있는 바, 공격신념의 사전-사후 측정치 모두

에서 실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혹은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는 문항에

반응하려는 무의식적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뿐만 아니라, 비행행동들 역시도 자신

과 유사한 행동문제를 보이는 친구들과 함께 어

울리는 과정에서 행하는 습관화된 행동들이자

실제 관찰 가능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

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행동문제들도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응답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

성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공격신념과 비행행동에는 바닥효과

(bottom effect)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공격신념의 평균은 2.61점으로 ‘보

통이다’와 ‘거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고, 

비행행동의 평균은 2.27점으로 비행행동의 빈도

에 대해 ‘한 두 번’ 혹은 ‘가끔’에 응답하고 있

다. 준임상집단에 해당하는 비행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수보다 낮은 것으

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항별로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

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비행행동 패턴을 잘 보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평균 점수가 낮은 것은

비행척도의 문항들이 준임상집단의 학생들에게

는 해당되지 않거나 자주 일어나지 않는 문항들

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부터 낮게 측정된

점수들로 인해 프로그램 후에도 측정치에서 점

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예상 가능하

다. 따라서 면담이나 교사평정, 행동평가와 같이

자기보고 검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평정

도구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이 대안교육 학생들이라

는 점이다. 대안교육은 학교부적응 문제로 의뢰

된 일반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적 치료를 하는 것

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행행동이 준임상집단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소년학교나

소년교도소에 있는 심각한 비행청소년들에게까

지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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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운 비행집단에서부터 중범죄에 해당하는 비행

집단까지 다양한 집단에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

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 프로그

램 적용 시 집단 특성에 맞추어 운용시간을 늘

리거나, 더 많은 회기를 실시하거나, 회기 간 시

간 간격을 두는 방법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조

절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

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추수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

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우선, 자기조절능력향

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 1/3에 해당하

는 인원이 추수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6주라

는 시간을 고려하면 탈락률이 높은 편이라, 추

수연구에 참여한 학생들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

들의 사전, 사후 연구측정치를 살펴보았다. 통계

적으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피험자 수가 매우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

하기 어렵다. 또한, 현실적인 여건 상의 문제로

비교집단과 무처치 집단 학생들에 대한 추수연

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른 집단에 포함된

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으로 여

겨지는 바, 치료, 비교, 무처치 집단 모두에서

추수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지속

적인 연구 및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참여 후 나타난 결과

와 추후 검사 결과는 진행자의 요구특성이 반영

되었을 수 있다. 진행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

획, 제작, 실시 및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프로그

램의 진행과정에서 진행자가 집단원들에게 요구

특성을 나타내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

히 본 프로그램은 무선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

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 및 검사 문

항의 의도를 비교적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자기보고 검사에만 의존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요구특성이나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른

결과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진행자

가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여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아야하

며, 자기보고방식이 아닌 객관화된 도구를 사용

하여 결과를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선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절능력 향

상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충동

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긍정적이었

다. 또한, 비행행동이 심각하지 않은 비행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효과성이 확인되었고, 프로그램

의 실시가 용이하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사용

하기 편하다는 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실시는 비

행청소년들의 자기 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 충동

성과 공격성을 감소시켜 비행행동을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고려된다. 더불어, 자기조절능력의 향

상은 비행청소년들의 사회생활 적응력을 향상시

키고 긍정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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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Self-regulation Program on

Self-control, Impulsiveness, Aggression of Juvenile Delinquents

Sang-Hee Seong           Chang-Hee Hong         Gui-Ae Kim

      Department of Clinic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Bongseng Memorial Hospital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elf-regulation program for juvenile delinquents and evaluate its 

effects. The program was developed to improve juveniles' self-control and to decrease their impulsiveness, 

aggression, and delinquency behavior. This study was expected to decrease juvenile delinquents' recidivism and 

help their adaptation to a real life. Students in Adolescent Violence Prevention Center in Pusan Metropolitan 

City were randomly assigned to a treatment group(n=15) and a comparison group(n=15). A non-treatment 

group(n=15) was also composed juvenile delinquents in P high school at the same city. The treatment group 

took a self-regulation program, the comparison group was with previous program for the center, and the non- 

treatment group did not receive any treatment program. One or two group leaders participated in the 

treatment group for each session twice a day during 5 day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self-control in the treatment group was significantly improved than the comparison and control groups. Second, 

the level of impulsiveness and aggression in the treatment group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than the other 

groups. Third, the effects of improved self-control, and decreased impulsiveness and aggression remained after 6 

weeks. Finally,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self-regulation, juvenile delinquents, self-control, impulsiveness, aggression

韓國心理學會誌: 社會및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4, Vol. 28, No. 2, 157-175


